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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예방      
     정부는 2015년도부터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국 초, 중, 고 11,837개 학교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대상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래의 흡연예방 자료를 바탕으로 자녀가 흡연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심과 지
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가정마다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우리 집’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간접 흡연과 3차 흡연
간접흡연이란,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와 담배가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옆에 있거나 주변에 있는 다

른 사람이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간접흡연을 ‘강요된 
흡연’ 혹은 ‘강제적 흡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흡연을 할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 중 가스형태의 화학물질은 벽, 가구, 옷, 장난감, 집먼지 등의 표면에 달
라붙을 수 있습니다. 흡연이 끝난 이후에도 실내 환경에서 장기간 흡연에 의한 오염 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데 이를 3차 간접흡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흡연하는 경우 나머지 가족 역시 
흡연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학교(운동장 포함)전체가 금연구역으로 교내에서 흡연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흡연 아빠 자녀들 백혈병 위험 15% 높다 
하루 20개비 이상 피우면 자녀의 암 발생률 44% 높아
아빠가 담배를 피우는 자녀들은 아이들에게 흔한 백혈병에 걸릴 위험성이 적어도 15% 높

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의 텔레손 어린이 건강조사연구소 연구팀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을 가진 어린이 약 400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의 흡연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 가족과 백혈병이 없는 같은 나이 아이들 800명의 가족을 비교했다.

그 결과 아이들 생각에 아빠가 늘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여기는 아이들은 백혈병에 걸릴 

가능성이 15% 가량 높았으며, 아빠가 하루에 적어도 20개비를 피우는 아이들은 암 진단 

가능성이 44% 높게 나타났다. 수치가 15% 높아지는 것은 20만 명당 6명이 걸리는 경우에서 7명으로 늘어난

다는 것을 뜻한다.                                   <2011.12.15.자 코메디닷컴뉴스 발췌>

2.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해주십시오.
  ◾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연하는 것이다(특히, 임산부, 수유하는 여성). 
  ◾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절대로 집안에서는 피우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피운다. 
  ◾ 차안에서 어린이가 같이 타고 있을 때에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손과 얼굴을 씻고 양치질을 한 다음 어린이 곁에 갈 것
  ◾ 아기를 안거나 손을 잡고 걸으면서 절대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이미지 출처: 

참보건연구회


